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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우째 이런 일이…

농업생명과학 학 농생명공학부 한 인 규

며칠 전에 부산에 있는 큰 처남이 자기 누님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간단한 안부를 

전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노무현 전 통령은 죽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하루에도 수십 명씩의 봉하마을 할머니들이 호미로 그 동네 논두 을 뒤지고 

있으니 이런 모습을 보고 그가 과연 맘 편하게 잠이라도 잘 수 있겠는가. 권여사가 P씨로부터 

생일(환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시계를 그곳에 버렸다는 소문을 동네 할머니들이 믿는 

모양이다.” 그로부터 며칠 지난 다음, 어느 토요일 날 아침에 노무현 전 통령이 봉하마을 

뒷산에서 자살을 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다.

그는 통령 재임 시는 물론 평생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도 도덕성을 강조해 왔던 사람이다. 

그는 부정과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지도자가 되어야 진정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조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그의 가족들(형, 부인, 아들, 딸, 

사위 등)이 P씨로부터 몇 백만 달러를 받았느니,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이 호화주택을 구입했느니라

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이는 전직 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검찰에 불려 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런지 짐작이 간다.

몇 백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사무라이 정신이 한창 각광을 받고 있던 때 어느 

사무라이의 아들이 동네 떡 가게에서 떡을 훔쳐 먹었다는 누명을 썼다. 이에 격분한 아버지 

사무라이가 자식을 죽여 그의 뱃속에 떡이 있나 없나를 살폈다 한다. 훔쳐 먹었다는 떡이 

안 보이자 이번에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 사무라이가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칼로 자기 배를 갈라 자결했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판단하면 노무현 전 통령의 

자살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그이는 그래야 자신의 억울함과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OECD 25개국 가운데 자살률이 1위인 반면, 자녀의 출산율은 세계 꼴찌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식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걱정하고 

있는 판국에 한 나라의 통령을 지낸 사람이 좀 억울하다고 자살을 하다니. 전국의 어린 

청소년과 장년들이 본을 볼까 무서워진다.

그가 전직 통령이었기에 정부에서는 그이의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장례기간 



칼럼 및 제언  161

7일 동안 5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 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명복을 빌었다. 그러나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그것도 전직 통령이라는 국가적 지도자가 자살이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한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좌파 

인사들이 그를 사후에 성자인 것처럼 추앙하는 것은 더더욱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이번에 그의 죽음을 보도함에 있어서 도하 TV 방송국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아니 그 다음 

날까지 이것만 방송을 했으니 거기에도 좌파 방송인이 우글거리는가 보다. 방송윤리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더 한심한 일은 일부 좌파 정치인들이 이런 ‘조문정국’을 활용하여 반정부적 

투쟁을 일삼는가 하면 더 심한 경우에는 이명박 통령의 퇴진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지나친 감성적 움직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2009. 6. 5).


